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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버추얼 프로덕션(이하 VP) 기반 콘텐츠·서비

스 제작을 지원하는 ‘VP 콘텐츠 바우처 지원’ 사업 참여기업을 30일까지 

모집한다.

VP는 확장현실(XR) 등 실감 콘텐츠와 시각효과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

츠 제작방식이다. 실사 이미지와 가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결합함으로써 

기존 제작방식 대비 고품질·고효율의 작업이 가능해져 미래의 영상 제작방

식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, 영화, 드라마, 광고영상, 뮤직비디오 등 다

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.

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약한 VP 스튜디오를 

포함해 ▲경기도 소재 VP 스튜디오(경기도 협약 스튜디오 포함) ▲경기도 

내외 에셋 공급사 ▲경기도 내외 VP 장비대여 업체 ▲경기도 내외 VP 기

술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아 VP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

수 있다.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방송, 공연예술, 전시, 패

션, 가상인간 등 VP를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 전 분야이다. 

최종 선발된 4개 기업은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을 지원받

을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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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버추얼 프로덕션(VP)콘텐츠 제작 기업 선발. 최대 5천만원 지원

○ 4월 30일까지 ‘VP 콘텐츠 바우처 지원’ 참여 기업 4개사 모집
○ 경기도 VP 인프라 활용 희망하는 제작기업 선발해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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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일,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VP 인프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

협약 공급기업을 모집해, 경기도에 위치한 VP 스튜디오를 보유한 9개사와 

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협약 공급기업으로는 ▲네이버(성남시) ▲네이티브(파

주시) ▲덱스터스튜디오(파주시) ▲리얼비스튜디오(파주시) ▲베이직테크(파

주시) ▲엑스온스튜디오(고양시) ▲엔피(김포시) ▲이엑스(하남시) ▲피드스

튜디오(용인시) 등이 있다.

사업참여 자격은 경기도 소재 VP 기반 콘텐츠·서비스 제작기업으로 VP 인

프라를 활용해 콘텐츠·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이다. 본사 또는 지사·

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.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

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. 

신청은 30일 오후 4시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(www.gcon.or.kr) 사업

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제출(xrvoucher@gcon.or.kr)을 

통해 가능하다.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, 

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(031-8064-1778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“경기도는 비용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

중소 제작사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(VR·AR)산업 실태조사에 

따르면 경기도의 가상·증강현실(VR·AR)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

해당한다. 도는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·증강현실 산업을 중

점적으로 육성 추진해왔다.


